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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산업 체감경기 갈수록 “악화”
상의, 2004년 3/4분기 석유화학 BSI 89 불과 … 플래스틱은 97

2004년 3/4분기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경기가 전분기보다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화학산업과 관련 석유화학의 경기실사지수(BSI)는 89로 2/4분기 98보다 하락했고, 고무․플래스틱은 

99에서 97로, 섬유는 108에서 63으로, 정유는 100에서 60으로 각각 하락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전국 1485개 제조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4분기 BSI는 89로 낮아 

2/4분기(105)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하락세로 반전됐다.

전자․반도체(110), 전기기계(107), 기계(103) 등 일부 업종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대부분의 업종은 내

수 부진 및 불확실한 해외여건으로 인한 수출여건 악화로 2/4분기에 비해 위축될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전망 BSI(2004)

구  분 3/4분기 2/4분기 구  분 3/4분기 2/4분기

전자/반도체 110 119 조립금속 89 91

전기기계 107 97 비금속광물 86 106

기계 103 104 가죽/가방/신발 86 72

가구/기타 102 120 자동차 85 109

의료/정밀기기 100 129 펄프/종이 77 88

조선 97 113 컴퓨터/사무기기 75 115

고무/플래스틱 97 99 의복/모피 69 94

철강 92 102 출판/인쇄 68 92

음식료 92 117 섬유 63 108

석유화학 89 98 정유 60 100

전체 응답기업 중 2/4분기에 비해 호전된다고 예상한 곳이 22.6%(297사)로 2/4분기(30.2%)에 비해 줄어든 

반면, 악화된다고 예상한 곳은 33.5%(440개사)로 2/4분기(25.4%)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감경기 위축 전망은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중국경제의 긴축정책,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등 이른바 3대 경

제악재로 인해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신용불량자, 청년실업 등의 구조적 문제가 단기에 해소되기 어려워 내수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수출여건 악화가 지속되면 제조업의 불안심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내수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가 고유가 등 경제불안 요인 증가로 기업들이 향후 

경기를 어둡게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축된 소비심리 개선 노력과 함께 각종 규제완화, 반기업 정서 해소 

등을 통한 투자의욕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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